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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 AI CCTV에 ‘이상행동 감지’기능 
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뉴스1, 10.28) >

ㅇ AI CCTV 구축 용역 최종보고서(지능형 철도 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
최종보고서)는 ‘이상행동 분석’이 이용객이 많은 철도환경에 부적합하고,
인적이 다소 드문 지자체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결론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가철도 치안용 AI CCTV에 폭행 등 이상행동 

감지 기능을 올해 안으로 시범도입하고, ‘24년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

입니다. 

 ㅇ ’23년 12월에 처음으로 도입(49개역, 700개)되는 AI CCTV의 주된 기능은 

실시간 객체 인식(성별, 의상 등)을 통해 범죄 용의자 영상검색 시간을 1/60* 

줄이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

니다. 
 

* 서울역, 대전역에서 AI CCTV 카메라로 테스트 요원(남 5명/여 4명, 가발/
선글래스/모자 착용/달리는 상황 등)실험 결과 객체 인식률 100% 달성(‘23.7월)

□ ‘지능형 철도 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’에 지적된 바와 

같이 철도 역사 내에서 폭행 등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

상당한 수준의 AI 학습이 필요합니다.  

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, 사진 등 빅 데이터를 통해 AI CCTV 소프트

웨어의 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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